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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바닐라는 주 재배지역이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며, 세계적으로 90%가 인공 바닐라 향으로 

시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재배법 확립이 필요함.

[재료 및 방법]

적합한 삽목용토를 선발하기 위해 수태, 피트코스, 펄라이트, 코이어 등 4종을 이용하여 바닐라 3, 5, 7마디로 삽목을 실시한 

후 신초길이, 엽수, 경경 등 생육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증식은 코이어배지 비율을 3조건(칩:더스트=85:5, 8:2, 10:0)으로 조성

하여 실시하였으며, 시설형태로는 1중, 2중하우스와 유리온실에서의 생육을 비교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 

수태, 피트모스, 펄라이트 및 코이어 삽목용토에서 신초길이는 수태 5마디 삽목묘에서 54.1cm, 7마디 51.8cm, 피트모스 5마

디에서 48.8cm로 가장 길었으며, 신초엽수는 수태 5마디 삽목묘에서 10.4개로 가장 많았다. 삽목묘의 생존율도 수태와 피트

모스에서 100%로 펄라이트와 코이어 처리구보다 높았다. 펄라이트 7마디 처리구의 생존율은 50.0%로 가장 낮았으며, 코이

어 7마디 처리구의 경우 58.3%로 다음으로 낮았다. 신초의 경경도 코이어 처리구에서 가장 작은 결과를 보였다. 엽폭의 경우

는 수태 처리구에서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. 바닐라 증식은 1m 삽목묘를 사용하였으며, 기부에 삽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

인 수태를 감싸고 삽식을 하였으며, 와그너포트에 코이어 칩과 더스트 비율을 5:5, 8:2, 10:0을 처리하였다. 5:5 비율에서 초장

이 150.8cm로 가장 작았으며, 10:0 비율에서 173.3cm, 8:2 비율에서 198.2cm로 가장 컸다. 엽수에 있어서는 코이어배지 비율

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 시설형태별로 바닐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, 1중 비닐하우스는 내부온도가 10°C 이하일 

때 저온장해가 발생하고 동사하였다. 2중 비닐하우스의 경우 삽목 후 60일 후 초장의 생장률이 6.0%로 생육이 매우 더딘 경향

을 보였으며, 유리온실의 경우 39.1%의 초장의 생장률을 높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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